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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

2023.1.31.(화) 14:30, 임수석 대변인(외교부)

안녕하십니까? 1월 31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

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는 2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미국 뉴욕과

워싱턴을 방문합니다.

박 장관은 워싱턴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2월 3일 한미 외교장관 

회담을 갖습니다.

이번 회담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 장관이 갖는 첫 번

째로,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,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 방안과 

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.

박 장관은 미 국가항공우주청(NASA)의 고위관계자도 만나서 우주

동맹으로의 발전 방안도 협의할 계획입니다.

또한, 미국 의회와 전문가 커뮤니티 주요 인사들도 두루 만나서,

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미 조야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.

한편, 박 장관은 워싱턴 방문 전 2월 1일 뉴욕을 방문하여 첫 일

정으로 ‘안보리 이사국 초청 오찬 간담회’를 갖고, 안보리가 단결하여 

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당부할 예정입니다.

이어 ‘안토니우 구테레쉬’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, 한-유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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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력, 한반도 문제와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.

또한, 유엔 주재 외교단과 유엔 사무국 고위인사 초청 리셉션을 

주최하여 우리나라의 2024-20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기

반을 다지고, 우리의 이사국 활동 추진 방향도 소개할 예정입니다.

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. 질문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.

[질문·답변]

※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(***)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.

<질문> 일본 언론 보도 관련, 피고기업이 직접 관여를 피하고 사과 

대신 담화 계승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한일 간 조율하고 있다는 내용에

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.

<답변> 잘 아시겠지만, 강제징용 건은 한미 외교당국 간 현재 협의가 

계속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. 따라서 일본의 언론 보도 내용을 일일이 

확인해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. 우리 정부는 

그간 국내적으로 수렴한 피해자 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

을 토대로 해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지속 촉구해 나가고 있

습니다.

<질문> 북한이 30일 나토 사무총장 방한에 대해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

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는데, 이에 대한 외교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

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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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답변> 한국은 2006년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다

양한 분야에서 계속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. 최근 나토 사무총장의 방

한도 이러한 양측 간의 파트너십 협력을 심화·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

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.

<질문> 한일 간 징용 해법 협의와 관련해서 다음은 장·차관급으로 고

위급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조속한 개최에 입장 변함이 없

으신지, 그리고 혹시 현재 날짜를 조율 중이신지 궁금합니다.

<답변> 그간 한·일 외교당국 간에는 장관급, 차관급 또한 국장급 각

급에서의 소통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. 다만, 아까 질문 주신 사안에

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.

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<끝>


